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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 ‘也’의 통사적 위치 오류 분석
－ <HSK動態作文語料庫>를 基礎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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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현대 중국어 부사는 어순1)과 허사가 중시되는 중국어의 특성상 ‘대외한

어교학’에서 중점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 또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항목이다. 그런데 필자는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의 

어순오류를 분석하면서 학습상의 중점이자 난점이 되는 영역이 부사어(부

사)이고 그 중에서도 부사 ‘也’와 관련된 오류가 상당비율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국내에서는 손정애(2010)2)의 연구에서 문장 성분별 어순오류에서 부사

* 嶺南大學校 中国言语文化学部 講師

1) 본고에서 ‘어순’의 정의는 구나 문장에서의 단어의 전후 순서를 가리키는 것으

로 제한하여 문장을 분석할 때는 문장 성분과 문장 성분의 배열 순서를 가리

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2) 저자는 총 1,943개의 한국인의 어순 오류 문장을 대상으로, 오류 발생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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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관련된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윤유정(2010)3)의 연구에서도 부사 

위치와 관련된 오류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중 부사 ‘也’와 관련된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陈小荷(1996)4)의 연구

에서 부사 ‘也’의 중간 언어 양상을 4가지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는데 우리

가 주목할 만한 것은 그 가운데 3가지가 모두 어순오류와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 卢福波(2004)5)의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범하는 대다수 ‘也’ 

오용이 구조가 복잡한 문장에서 발생하고 이는 ‘也’의 위치가 多變하기 때

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오류 분석연구결과는 부사 ‘也’와 관련된 현행 교수-학습 

방면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다

각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특히 문장 내 부사 ‘也’의 사용위치

문장 성분별로 분류하고 통계하여, 주어 11.9%, 목적어 14.6%, 관형어 7.1%, 

부사어 44.0%, 보어 7.0% 등의 오류 비율 수치를 얻었다. 다만 부사어를 충

당하는 성분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가 따로 없이 통계를 낸 수치이기 때문에 

개개 부사와 관련된 오류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부사어와 다른 성분들

(동사나 형용사, 주어, 부사어 상호)간의 오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손정애, 

<HSK 작문 답안을 통한 중국어 어순 오류 분석>, ≪중국문학≫제63집(2010).

3) 저자는 총 3,726개의 한국인의 어순 오류 문장을 모두 72개 오류 유형으로 분

류하고 각각의 통계 수치를 산출하였다. 결과를 보면, 전체 오류 중 부사의 위

치와 관련된 오류 비율이 20.96%로 가장 높고, 부사들 중에는 也 19.31%, 就

13.68%, 都 7.16% 순으로 오류 비율이 집계되어, 사용빈도가 높은 상용부사

의 오류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윤유정, <한국인의 중국어 어순 오류 

유형에 대한 소고>, ≪중국어문학논집≫제66호(2010).

4) 저자는 북경어언학원의 352만자 규모의 CCL I(中介语语料库系统)에서 부사

‘也’를 사용한 3,367개 언어 자료를 분석하여 ‘也’와 관련된 328개 오류 문장

을 찾아내어,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오류발생 원인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

하였다. 陈小荷, <跟副词“也”有关的偏误分析>，≪世界汉语教学≫2期(1996).

5) 저자는 술어 성분이 복잡한 문장에서 학습자들의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교수 경험에 근거하여 다항부사어구, 보어구, 능원동사구, 연동구, 겸어구, 주

위위어구 등 6가지 술어문을 살피고 문장 성분들 사이에 내재하는 긴밀도(近

疏)의 차이와 ‘신정보와 구정보’라는 화용방면의 요소가 ‘也’의 사용위치에 영

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卢福波, ≪对外汉语教学实用语法≫，北京，北京语言学

院出版社，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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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기존의 국내 오류 관련 연구에서는 논의의 쟁점으로 다루어

진 바가 거의 없고, 중국에서도 다양한 모국어를 배경으로 하는 외국인학

습자 가운데 일부분으로만 다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인 학습자들의 독특한 

오류 양상이 어떠한 지를 살펴보는 것은 부사 ‘也’의 교수-학습 현장에 직

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6)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인 학습자의 어순 오류 문장을 통하여 부

사 ‘也’의 중간 언어 양상을 고찰하고 그 오류 원인을 분석하여 한국인 학

습자의 독특한 오류를 규명함과 동시에 문장 내 부사 ‘也’의 어순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 결과가 궁극적으로

는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현대 중국어 어순 교수-학습 지도 방안을 확립

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Ⅱ. 기존의 관련연구 현황

일반적으로 중국어 어순은 ‘고정적’ 혹은 ‘비교적 고정적’이라고 보고 있

다. 그러나 사실 어순이 고정적이라는 것은 문제의 일면이고, 李臨定은 중

국어 어순이 비교적 유동적이라 하였고, 范繼淹ㆍ徐志敏은 비교적 자유롭

다고 하였다.7) 그렇다면 부사 ‘也’의 어순문제를 같은 맥락에서 놓고 볼 

때 어떠한 언어 환경, 즉 어떠한 원인으로 어순변화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6) 제 2언어습득과 관련된 현안 과제를 연구한 H. Douglas Brown은 “중간 언어

를 분석하기 위한 가장 분명한 접근은 학습자의 발화와 쓰기, 즉 학습자 언어

(learner language)라고 불리는 것을 연구하는 일이다”라고 언급했으며, 또한 

학습자 발화와 쓰기 연구는 주로 학습자 오류에 대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H. 

Douglas Brown,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 외국어 

학습ㆍ교수의 원리≫, 이흥수 외 공역, (제5판; (주)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2010), 276쪽.

7) 남궁양석, ≪현대 중국어 어순의 정보구조와 초점≫, 한국학술정보, 2008, 13

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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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순 연구는 범위가 광범위하지만 어순을 기능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서 

구정보와 신정보, 화제, 강조 따위가 어순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연구한 

프라그학파는 언어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것을 ‘의사소통 기능’으로 

보았다. 당대 언어학의 중점도 바로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람들에 

대한 언어 사용 능력에 대한 연구 토론으로 바뀌고 있다. 만약 어순 문제

를 정태적인 통사적 요인만으로 제한한다면 많은 현상을 명확히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8)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부사 ‘也’의 어순도 마찬가

지이다.  

필자는 학습자의 오류 문장을 분석하기에 앞서 부사 ‘也’의 사용목적을 

의사소통, 즉 정보 전달에 두고 기능적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들을 간단하

게 살펴보겠다. 먼저 卢福波(2004)9)에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각 성분사이

의 내재적인 긴밀도(近疏问题)와 문장의 의미 중점(신정보)이 어디에 놓이

는가가 ‘也’의 어순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고, 이범열

(2010)10)에서는 화자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부각시키는 방

법으로 초점어인 부사 ‘也’를 첨가하여 신정보(정보적 초점)를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이는 신정보가 ‘也’의 어순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함을 시

사하는 것이다. 또 전용진(2005)11)에서는 ‘也’가 전제가 되는 문장에 출현

8) 1985년 胡裕树，范晓의 ≪试论语法研究的三個平面≫이 발표된 후, 어법분석

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특히 어순현상을 해석할 때 통사, 의미, 화용 각 

요소가 모두 작용과 영향이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는 학자들이 많다.

9) 卢福波는 “也가 나타내는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동일한 정보는 

의사소통 가운데 문장의 의미중점에 해당한다. 즉 화자는 也를 이용하여 구정

보와 비교해서 동일한(전체 혹은 일부)정보를 강조하게 되고, 그 정보가 바로 

정보초점이 되는 신정보인 것이다. 그래서 也는 문장의 의미중점이 되는 동일

항 앞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의 책” 180쪽.

10) 이범열은 “초점이란 효율적인 정보의 전달과 이해를 도모하는 담화 기능적 개

념”이고 “화자는 담화목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초점으로 명료하게 

전달하고, 이를 청자로 하여금 용이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

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범열, <현대중국어의 초점 표현방식>, ≪중국

어문학≫제55집, 318-319쪽.

11) 전용진은 “也는 통사적인 위치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른 성분을 의미 지향 할 



부사 ‘也’의 통사적 위치 오류 분석(李貞淑) 5

425

하지 않는 새로운 정보(신정보)만을 지향하고, 나머지 성분은 반드시 전제 

문장에서 이미 출현한 구정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연구는 모두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 즉 효과적인 정보 전

달을 위하여 화자가 선택하는 구조가 ‘也’자문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화용적인 측면에서 살펴 본 것이다. 이러한 기능적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시되고 언어 사용에 대한 연구인 화용론이 언어 체계의 연구 

범위 내에 설정되며 의미론, 통사론에 우선한다. 의사소통의 기본은 화자

의 표현의도대로 표현방식이 선택되는 것이므로 본고에서도 어순 구성과 

변화에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 한다12)는 견해에 인식을 같이 한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 장치이자 의사소통의 출발

점이 되는 ‘화제어’를 연구한 기타 논문들도 최대한 참고하고자 한다.

Ⅲ. 오류분석

일찍이 Corder(1967)는 오류의 중요성으로 첫째, 교사에게는 학습의 진

전 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하고; 둘째, 연구자에게는 언어가 어떻게 학습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셋째, 학습자에게는 그들이 배우고 있는 목표어에 

수 있다”고 밝히며, 이를 ‘也’의 의미지향 제1양상으로, 또 신정보를 지향하는 

특성을 ‘也’의 의미지향 제2양상으로 정의했다. 전용진, <중국어의 부정극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5, 37-38쪽.

12) 남궁양석은 어순 구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통사적 요인이 심리적 요인보다 

우선이지만, 어순변화를 통한 강조문의 경우는 심리적 어순이 통사적 어순에 

앞선다는 견해와 “외국어 학습 시 초보학습 단계에서는 ‘통사적 요인>의미적 

요인>화용, 심리적 요인’의 순서로 어순이 정해지는 양상을 보이겠지만, 학습

이 심화될수록 그와는 반대의 순서로 배치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본다.”

고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중국어 문장의 정보 배열 원칙’과 관련해서는 温锁

林(1998)의 연구를 언급하였는데 대체로 아래의 순서를 따른다고 한다. ① 구

정보가 신정보에 상응하는 원칙; ② 초점은 문미에 위치하고 대비초점이 드러

나는 원칙; ③ 동사 뒤에는 하나의 중요한 정보 단위를 배정하는 원칙; ④ 정

보 전달의 명확, 간단 원칙. 남궁양석(2008), “앞의 책”, 83쪽, 86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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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가 정확한 지의 여부를 알게 해 주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렇게 

6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학습자 오류에 대한 관심은 Selinker(1972)가 도입

한 중간언어(interlanguage)이론과 더불어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고 본격적

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언어학계, 특히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 교

수-학습영역에 중간언어이론이 도입된 것은 1983년 魯健驥의 <中介語理

論與偏誤分析>이 발표되면서부터였고, 국내 중국어교육에서의 오류분석 

연구는 대략 90년대 초에 시작된 것으로 보는데, 2000년대 이후 그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양적으로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탄

생으로 현재 대부분의 외국어 교육에서 오류분석 자료는 해당 외국어의 

교재 편성, 지도 방안, 평가 기준 등을 설정하는데 활용되고 있다.13)  

1. 定性ㆍ定量의 오류자료 수집과 오류 기술(description)

본고에서 수집된 오류 문장은 北京语言大学의 HSK动态作文语料库14)에 

수록된 외국인 응시생들의 작문 답안지의 일부이다. 연구는 먼저 한국인 

학습자의 어순오류 문장을 추출하고 그리고 다시 부사 “也”와 관련된 오

류 문장만 선별한 후, 그것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각각의 오류 특징과 그 

원인을 밝히는 순으로 이루어졌다. 

<HSK动态作文语料库>에 수록된 어순오류 1980개 중 한국인의 오류는 

982개이며 절차에 따라 수집된 오류 문장은 모두 74개15)인데, 이들 자료

13) 졸고, <중국 내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학습상의 오류분석 연구 현황>, ≪동아

인문학≫, 2010.

14) <HSK动态作文语料库>는 모어가 중국어가 아닌 외국인의 HSK고등 작문시험

의 답안지 말뭉치로서,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외국 학생의 부분적인 작문 

시험 답안 원본과 작문 오류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마친 전산 자료를 수록

하고 있다. 코퍼스 http://202.112.195.192/hsk/index.asp 참고.

15) 부사 “也”와 관련된 어순오류 77개 중 오류의 중점이 “也”와 연관되지 않은 

것과 불완전한 문장 등 3개를 배제한 오류문장은 74개로 한국인 학습자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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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순오류 문장 내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부사 “也”를 써야 할 곳에 쓰

지 못한 “누락(omission)”이나 반대의 경우인 “첨가(addition)”, 또 다른 부

사로 잘못 사용한 “대치(substitution)” 등의 오용 현상은 철저히 배제된 어

순(ordering)오류만 나타나는 문장이다. 즉 본고에서는 오류 기술의 가장 

일반화된 분류인 누락, 첨가, 대치, 어순 가운데 한국인 학습자의 오류 양

상이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통계된 어순 오류만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서 

기존의 오류 분석이 초보 분석이나 단편적인 열거에 그치는 한계를 최대

한 극복하고자 했다.

‘也’와 관련된 교학자료를 살펴보면, 의미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게 ‘동

일 부류(相同, 类同)’와 ‘완곡의 어기(委婉语氣)’ 등을 기본 의미16)로 보고 

있고, 용법상의 특징으로는 다른 단어와의 배합을 통해 상용되는 고정형식

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 반면 문장 내 사용상의 위치는 비교적 고정

적 위치로 인식하여 일반적으로 ‘주어의 뒤, 술어동사의 앞’이라고 정의되

어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실제 언어 환경에서 ‘也’를 올바르게 사용하

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요컨대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운용되는 

문장은 초급단계에서 구사하는 “我也是韩国人”과 같이 결코 그렇게 단순

한 통사구조로만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也’의 

통사적 위치 오류를 분류하는 방법에 있어서 먼저 문장을 주어부분과 술

어부분으로 구분한 후 다시 주어 부분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와 술어 부분

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로 세분하여 각각의 오류 유형을 분석하였다.

체 어순오류에서 7.53%를 차지한다.

16) 한국어로는 ‘동일하다, 같다, 마찬가지이다’ 등으로 해석되는 ‘也’의 기본 의미

를 연구한 몇몇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吕叔湘(1980)은 “两事相同”，马真(1982)

은 “类同”，沈开木(1984)는 “异中有同”，毕永峨(1994)는 “相似性”，杨易鸣(1988)

은 “类同追加性” 등으로 보았다. 그 외 崔永华(1997)는 기존의 ‘서로 같음’의 

의미를 “同样”이라고 표현했으나, 이는 부사 ‘也’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也’를 

포함한 문장과 전제문에서 같거나 유사한 성분으로 인해 생겨난 의미이고,  

‘也’는 “并存”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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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사 ‘也’의 어순오류 유형에 따른 결과와 분석17)

(1) 主語 앞에 다른 成分이 있는 경우

이 유형의 오류 문장은 모두 13개로 부사 ‘也’의 어순오류에서 약 17.57%

를 차지하는데 주된 원인은 단문의 문두가 화제, 부사어, 전치빈어 등으로 

시작되어서 초급자인 경우에는 주어로 오인하거나 이미 목표어의 규칙을 

잘 알고 있는 중급자인 경우에는 한국어 보조사 ‘-도’의 영향으로 인한 모

국어의 부정적 전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보조사 ‘-도’는 ‘동류

제시’를 기본의미로 하는 점과 문장의 여러 성분을 한정할 수 있는 용법 

등에서 부사 ‘也’와 대응되지만 문장에서의 사용위치는 많이 다르기 때문

이다. 즉 부사 ‘也’는 한정하는 성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주어의 뒤, 술어

의 앞’에 위치하지만 보조사 ‘-도’는 한정하는 성분이 무엇이건 항상 바로 

뒤에 쓰일 수 있다.18) 그러나 이와 같은 분포적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 한국인 학습자는 문두에 출현하는 주어 외의 성분에 무의식적으로 

부사 ‘也’를 첨가하는 것이다. 

그 외 복문의 뒷 절에 다른 관련사 없이 주어만 있는 경우에 부사 ‘也’

를 주어 앞에 사용할 수 있는 접속사로 잘못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부사 

‘也’의 관련 용법을 확대 적용시킨 오류로 목표어 규칙을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현상이다.

17) 지면 제한으로 각 유형별로 비교적 대표적인 예문만 제시한다. 또 부정부사 

不의 수식범위와 관련된 오류문 3개는 다항부사어문의 부사연용 오류범주로 

처리하였으며 본고에서는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18) 보조사는 체언의 격을 표시하는 격조사와는 달리 뜻을 더해 주는 조사로 여러 

격에 두루 쓰인다고 해서 특수조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음 예문에서 ‘도’는 

‘철수도 좋은 아이 아이다’에서는 주격의 자리에, ‘선생님이 철수도 사랑하신

다’에서는 목적격의 자리에, ‘선생님이 철수도 상을 주셨다’에서는 부사격의 

자리에, ‘철수도 가거라’에서는 호격의 자리에 각각 놓여 표시하는 격은 다르

지만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의미는 ‘역시’로 설정할 수 있다. 남기심,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93, 103-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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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可是过了很长时间也{CJX}他的病没什麼好，已经没办法了，所以全家决

定了幫助爷爷自杀。19)

→ 可是过了很长时间他的病也没什麼好(转)，已经没办法了，……。 

② 因为在韩国也{CJX}“安乐死”是很敏感、引起风波的话题, 所以我对这個问

题有所了解。

→ 因为在韩国“安乐死”也是很敏感、引起风波的话题，所以我对这個问题

有所了解。

③ 三年前来北京的时候，很简单的一句话也{CJX}我不会说，但是现在呢? 

→ 三年前来北京的时候，很简单的一句话我也不会说，但是现在呢?

④ 这個时候也{CJX}我想“痛了就成熟了”，“时间都把问题解决得了。  

→ 这個时候我也想“痛了就成熟了”，“时间都把问题解决得了。

⑤ 虽然她的一生如此坎坷，也{CJX}她是我最尊敬的人，而且给我的影响也

極大。 

→ 虽然她的一生如此坎坷，她也是我最尊敬的人，而且给我的影响也極

大。

(2) 主語成分의 構造가 複雜한 경우

이 유형의 오류는 수식구로 이루어진 주어나 주편성(周遍性) 주어20) 등 

단어가 아닌 구 이상의 성분이 주어를 충당할 때 부사 ‘也’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 약 21.62%(16개)를 차지했다. 특히 주어가 “一+量詞”인 수량구를 

포함한 명사성구조일 때 많은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는 “一+量詞+也+(명

사)+没/不”21) 상용구조에서 일반적으로 명사를 생략하고 활용하는 말하기 

19) 예문①은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나도 그의 병은 호전되지 않았고 더 이상 방법

이 없었기에 가족은 할아버지의 자살을 돕기로 결정했다.’로 번역할 수 있다. 

이렇듯 주지하다시피 보조사 ‘도’는 문장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성분과 결합할 

수 있으므로 부정적 전이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 주편성 주어란 일정한 통사적 형식에 의해 그 총칭적(周遍性)의미가 강조되는 

주어를 가리키는데 吴中伟에 따르면 주어의 형식에 따라 첫째, 주어가 임지

(任指)의미를 나타내는 의문사와 결합한 명사성 성분일 때; 둘째, 주어가 ‘一+

量詞’와 결합한 명사성 성분일 때; 셋째, 주어가 중첩된 양사와 결합한 명사성 

성분일 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吴中伟, <关联副词在周遍性主语之前>, ≪汉

语学习≫, 第3期,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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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이나 또 상응하는 한국어 표현에서도 “하나(개)도”22)와 같이 동일하게 

명사를 생략하고 사용 가능한 전이 현상으로 인해 일어난 오류이다. 즉 

“전혀(거의) 없다”를 의미하는 “一个/点也没有”라는 목표어 과잉 일반화와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로 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① 聽說中國也{CJX}古代跟我們一樣重視男孩兒。

→ 聽說中國古代也跟我們一樣重視男孩兒。

② 過了幾天後，有比賽的那天，一個和尚他一點也沒念{CJX}佛經，所以他

很怕。

→ ……, 一個和尚他一點佛經也沒念，所以他很怕。

③ 一個也沒有{CJX}朋友。 

→ 一個朋友也沒有。

④ 以後一點也沒有{CJX}進步，不過自己盡力努力避免面對的事情的話，才

有希望，像這樣心理上的準備，誰也幫不了。

→ 以後一點進步也沒有，……。

⑤ 但現在成爲一個生活上的強者，因爲我的面前有目的，無論遇到什麼事

情、困難{CJX}什麼也不怕。

→ ……, 無論遇到什麼事情、什麼困難也不怕。 

(3) 다항부사어문인 경우

다항부사어문의 오류는 전체의 약 52.70%(39개)에 달하며 유형도 다양

21) 많은 학자들이 부사 ‘也’가 부정문에 자주 사용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부정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나 부정의 맥락에서만 출현하는 성분을 일컫

는 “부정극어”로 구분되기도 한다. 특히 石毓智는 ‘一+量詞’를 극소량사(極小

量詞)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정해진 범주 내에서 가장 작은 양(자연수 가

운데 ‘1’)을 부정함으로써 전체를 부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견해를 보였고, 

전용진(2002)은 ‘一+量詞+也’구조를 포함한 ‘비한정 성분+也’가 중국어의 부

정극어로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전용진, 중국어의 부정극어 연

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2.

22) “보조사 ‘-도’는 가장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선행어로 제시되면 

선행어를 한정하여 그 이상의 것 또는 그 이하의 것들은 당연히 모두 포함됨

을 나타내는 극단제시에 사용된다”, 윤인숙, <보조사 -도의 기능과 해당중국

어 형태소와의 비교>, ≪한국어교육≫,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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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화제성 개사구가 있는 경우가 10.81%(8

개), 체사성시간사가 있는 경우가 24.32%(18개), 그리고 다른 부사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17.57%(13개)에 해당된다.

첫 번째, 화제성 개사구는 “在∼方面(上)/中/下”, “对∼来说” 형태로 쓰

여진 것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들 개사구는 문두의 위치로 이동하여도 무

방하고, 어기사를 이용하여 잠깐의 휴지(pause)를 둘 수도 있으므로 화제

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어는 화제가 우세한 언어라고 

보는데 화제23)는 “반드시 한정적인 성분이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고; 

반드시 청/화자가 공유하는 정보이고; 이미 활성화된 정보이고; 화자가 의

도적으로 청자의 주목을 유도하는 중심이고; 화제와 초점은 상대적이어서 

화제는 초점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어의 화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 현상, 즉 보조사 ‘-도’의 

어순 영향을 받는 한국인 학습자는 쉽게 오류를 일으키게 된다.

① 还有，本人对韩语也{CJX}在一定程度上把意思能表达出来。

→ 还有，本人在一定程度上对韩语也能把意思表达出来。

② 我们也{CJX}在日常生活中常常遇到这样的情形。

→ 我们在日常生活中也常常遇到这样的情形。

③ 而且幫助妻子自殺的丈夫也{CJX}對我來說值得同情。

→ 而且幫助妻子自殺的丈夫對我來說也值得同情。

④ 所以討論也{CJX}對三個和尚來說沒有用了。

→ 所以討論對三個和尚來說也沒有用了。

⑤ 隨著人類生活日趨複雜，人類生活的面貌也{CJX}與過去相比有了很大的

變化。

→ ……, 人類生活的面貌與過去相比也有了很大的變化。

23) 徐列炯，劉丹青認爲“話題必須是有定成分，而不能是無定或類指的成分”; “話題

是已知信息”，“話題是聽說雙方共享的信息”，“話題是已被激活的信息”，“話題

是說話人有意引導聽話方注意的中心”，“話題跟焦點相對，因此話題不能是焦點”. 

劉富華，祝東平，<時間詞的語用特點及其與範圍副詞“都”的語序>，≪世界漢語

教學≫23卷，2009, 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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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체사성시간사24)는 부사 ‘也’의 앞에 위치하는데 이것 또한 시

간사가 화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류 공통의 시간인 절대시간과 

발화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시간은 모두 구체적인 언어 환경 속에서 

지칭하는 시간범위가 확정적이고 주어진 정보이며 청/화자 쌍방이 공유하

는 정보이기 때문에 화제성을 강하게 띤다.25) 그래서 구정보에 속하며 신

정보를 이끌어내는 부사 ‘也’의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어의 화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 현

상, 즉 보조사 ‘-도’의 영향을 받는 한국인 학습자는 쉽게 오류를 일으키

게 된다. 

① 我也{CJX}這段時間總是不能學習，幫助母親，但母親堅持說：……。

→ 我這段時間也總是不能學習，幫助母親，但母親堅持說：……。

② 我也{CJX}過幾年後可能結婚。  

→ 我過幾年後也可能結婚。 

③ 我也{CJX}以前在韓國聽過這樣的事情。

→ 我以前在韓國也聽過這樣的事情。          

④ 我們也{CJX}小時候受過這種待遇，何必留傳給我們的孩子呢?   

→ 我們小時候也受過這種待遇，何必留傳給我們的孩子呢? 

⑤ 老年人也{CJX}年青的時候一定有過代溝感。  

→ 老年人年青的時候也一定有過代溝感。

세 번째, 다른 부사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사 ‘也’는 다른 

부사어 앞에 위치한다. 왜냐하면 ‘也’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사어들보다 술

어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다항부사어의 일반적인 어

24) 陈小荷는 술어 앞에 놓이는 시간사는 “체사성 시간사 혹은 시간사구에 해당되

는 것으로 예를 들면: ‘刚才，以前，这时候，那时候，有时候，~的时候’와 같

이 ‘也’의 앞쪽에 놓이는 것”과 “시간이나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로 예를 들면: 

‘常常，经常，时常，时而’ 등으로 ‘也’의 뒤쪽에 놓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

다고 밝혔다. 陈小荷, <跟副词“也”有关的偏误分析>，≪世界汉语教学≫2期，

1996.

25) 刘富华，祝东平(2009)，앞의 책, 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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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은 개개의 부사어와 중심어와의 거리감으로 결정되며 중심어와 관계가 

가까울수록 중심어에 가깝게 위치한다.26)

① 學習漢語給我提供的不只是掌握一門外語，也{CJX}同樣地提供了一個靠

近優秀文化的機會。

→ ……, 同樣地也提供了一個靠近優秀文化的機會。

② 戰爭結束以後，他的父親擺脫不掉失去妻子的悲哀，就{CJX}不久也去世

了。

→ 戰爭結束以後，他的父親擺脫不掉失去妻子的悲哀，不久也就去世了。

③ 隨著社會的發展就{CJX}每個人的心裏狀態也有所變化。   

→ 隨著社會的發展每個人的心裏狀態也就有所變化。

④ 結婚當時我還在念大學，沒辦法幫助母親，但現在已經{CJX}在臺灣5年的

留學也結束了。

→ 結婚當時我還在念大學，沒辦法幫助母親，但現在在臺灣5年的留學也

已經結束了。

⑤ 或許上述那位長輩在他年輕時代從他的長輩那裏{CJX}也聽到類似的感

歎，只不過當時社會變化速度比現在慢一些，人們不會感到那麼厲害。 

→ 或許上述那位長輩在他年輕時代也從他的長輩那裏聽到類似的感歎，

只不過當時社會變化速度比現在慢一些，人們不會感到那麼厲害。

물론, 이상의 분석이 모든 오류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취지와 언어 환경에 맞는 문장 배열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

데 주목할 만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임에는 틀림없다. 왜냐하면 높은 

오류비율이 상용비율과 비례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사용률은 입증하

기 때문이다. 

그 외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문맥상의 초점, 즉 신정보가 무엇인가에 

26) 卢福波는 일반적인 다항부사어의 어순은 “시간,어기→장소→동작자묘사→목적,

근거→방향,노선→대상→동작묘사→중심어”이고, 다항부사어구에서 일반적으로 

술어동사와 직접적인 수식 관계에 있는 것은 장소, 동작자묘사, 공간, 동작묘

사 등의 부사어인데 왜냐하면 어떠한 동작도 일정한 장소, 방식, 공간, 목적 

등과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의 책”, 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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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일한 개사구임에도 불구하고 부사 ‘也’의 어순이 달라진다.

① 我对人们丢脸，也{CJX}人们对我很失望。

→ ……我对人们丢脸，人们也对我很失望。   

② 半生半死的状态下只靠人工呼吸机的病人,醫生也{CJX}对这些病人不抱希

望，那麼没有另外的办法，…… 也容纳安乐死。

→ 半生半死的状态下只靠人工呼吸机的病人,醫生对这些病人也不抱希望, 

那麼没有另外的办法，…… 也容纳安乐死。

(4) 主述述語文인 경우 

일반적으로 중국어의 독특한 문형으로 취급되는 주술술어문에서 부사 

‘也’의 오류는 약 6.76%(5개)로 나타났다. ‘也’는 부사로서 일반적으로 동

사나 형용사 혹은 그 기능에 상응하는 동사성 단어 앞에 위치한다. 그러나 

주술술어문의 술어부분의 첫 번째 단어는 명사적인 것이므로 ‘也’는 그 기

능의 제한을 받고 술어의 앞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술어를 충당하는 주술

구의 동사성 단어 앞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어의 규칙을 모

르는 경우와 주술구로 이루어진 술어문을 분석해내지 못하는 경우, 또 주

술술어문에 상응하는 한국어 이중술어문에서 보조사 ‘-도’의 위치가 대주

어나 소주어에 모두 상용되는 습관에 의한 영향으로 한국인 학습자는 주

술술어문의 (대)주어 뒤에 ‘也’를 사용하는 오류를 보다 쉽게 범할 수 있다.

① 當然我的母親、父親也{CJX}心裏难过。

→ 當然我的母親、父親心裏也难过。 

② 虽然其他大部分的人也{CJX}对父亲影响很大，但我相信比别的人对我父

亲的影响大。

→ 虽然其他大部分的人对父亲影响也很大，但我相信比别的人对我父亲

的影响大。     

③ 那时我弟弟只五岁，所以要妈妈的帮助和照顾，而且三個姐姐也{CJX}年

纪不大。           

→ 那时我弟弟只五岁，所以要妈妈的帮助和照顾，而且三個姐姐年纪也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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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

④ 我们国家也{CJX}这样的事情很多。比如说看起来死了，但是他还呼吸，

这样的我们应该怎麼办！

→ 我们国家这样的事情也很多。比如说看起来死了，但是他还呼吸，这样

的我们应该怎麼办！

그러나 주술술어문의 경우에도 의미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也’는 대주어와 소주어의 사이에 혹은 소주어의 뒤에 위치하기도 한다.

⑤ 目前社会科学文明发展得很快，随之{CJX}心理方面也变化很大。 

→ 目前社会科学文明发展得很快，心理方面也随之变化很大。

→ 目前社会科学文明发展得很快，心理方面随之变化也很大。

(5) 其他 構造가 複雜한 述語文인 경우27)

앞에 상술한 오류유형 외에 기타 복잡한 술어문의 오류로 보어문이 하

나 발견되었다.

27) 비록 본고의 오류언어자료에는 연동문이 없으나 卢福波의 연구에서 관련 항목

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소개한다. 

연동문에서 부사 ‘也’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술어의 앞에 위치한다. 왜냐하면 

첫 번째 동작이 일어난 후 연이어 두 번째 동작이 일어나거나 첫 번째 동작이 

두 번째 동작의 수단 혹은 방식을 나타내는 등 연달아 발생하는 두 동작이나 

상태는 일반적으로 의미상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또 화용적 

관점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완전한 의미전달의 취지에서도 연동문의 술

어는 보통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되어 분리 될 수 없다. 그러나 두 번째 술어

가 모종의 상황이나 마음상태일 때(즉 두 번째 술어가 형용사나 심리동사로 

충당 될 때), ‘也’가 통상적으로 두 번째 술어 앞에 위치한다고 언급했다. 또 

동사 뒤에 일반적으로 완성태의 ‘了’나 그에 상응하는 의미의 단어가 쓰여 앞 

동작의 발생 혹은 완성으로 인해 뒷부분에 모종의 심리상태나 상황이 일어나

는 경우도 앞뒤가 완전히 분리되는 과정이고 뒷부분이 의미초점이자 신정보가 

된다고 언급했다. 卢福波 “앞의 책”, 186-187쪽.

*　他听了高兴，我也听了高兴。

   → 他听了高兴，我听了也高兴。

*　我觉得很奇怪，妈妈看完纸条紧张起来，奶奶也看完纸条紧张起来。

   → 我觉得很奇怪，妈妈看完纸条紧张起来，奶奶看完纸条也紧张起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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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從此以後，那個壺裏的水再喝{CJX}也不幹了。

→ 從此以後，那個壺裏的水再也喝不幹了。

보어문에서 부사 ‘也’는 일반적으로 술어의 앞에 위치한다. 왜냐하면 동

작이나 상태의 정도, 결과, 수량, 방향, 가능 등을 나타내는 중국어 보어는 

술어부분의 의미초점이자 직접적으로 술어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의미

적으로 술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또 화용적 관점에서도 “술

보구”자체가 의사소통의 신정보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성분에 의해 분

리 될 수 없다. 

Ⅳ. 한국인 학습자의 오류원인

“오류”가 발생되는 일반적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모국어의 전이에 의한 오류이다. 학습 초기 단계에서 학습자가 모국

어의 경험에 의존하여 모국어로부터 부정적인 전이 현상을 받게 되는 것

을 말한다. 둘째, 목표어 내부전이에 의한 오류이다.28) 학습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규칙의 적용 범위를 확대시켜 일반화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학습 

부담을 덜고자 하는 학습자의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셋

째, 교학유도에 의한 오류이다. 교사의 그릇된 설명이나 발음 혹은 교재의 

그릇된 설명 등에 의존한 학습자가 기계적으로 연습문형을 암기한 결과 

다분히 교과서적인 표현을 구사하거나 문제가 되는 규칙을 지나치게 학습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훈련전이(transfer of training)에 의한 오

28)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목표어 중 불대칭현상

의 영향(effect of targetlanguage asymmetries)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

를 들어 기초단계의 중국어 학습자의 표현에서 一个年，一个天과 같이 양사가 

첨가된 오류 문장이 종종 발견되는데, 그 이유는 모든 명사와 수사사이에는 

반드시 양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인택 외 공저(2005) ≪한

ㆍ중ㆍ일 언어학의 이론 및 응용≫, 183-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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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라고도 부른다. 그렇다면 부사 ‘也’의 어순오류에는 어떠한 주된 원인이 

작용했는지 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본고에서 대강 세 가지로 간추려 보면 첫째, 매 오류유형마다 언급되었

던 ‘보조사 -도’로 인한 부정적 전이이다. 사실 ‘보조사 -도’는 학습자가 

구사하는 중국어 문장이 단순구조인 기초단계일 때에는 아무런 문제를 야

기하지 않는다. 심지어 ‘피수식어-수식어’, ‘주어 뒤 서술어 앞’이라는 중

국어 통사구조가 한국어 통사구조에 부합되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을 도와

주는 긍정적 전이 영향을 준다. 그러나 목표어 문장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보조사 -도’는 한국인 학습자가 어순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락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모국어의 긍정적 전이 

현상은 활용하고 부정적 전이 현상은 방지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시기에 모국어 ‘보조사 -도’와 상이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

인 비교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된 오류원인으로는 지나치게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 

의 전수에만 급급한 전통적인 언어교육에 얽매인 교학방법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사 ‘也’는 화자의 의도 즉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적극 활용된다. 그러므로 소위 화제형 언어라 불리는 중국어는  

‘화제-평언’, ‘구정보-신정보’의 보편적인 인지 원리를 적용하는 화용적 이

론에 따른다면 비단 부사 ‘也’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통사적 이론으로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용적 이론은 

아직까지 연구학문의 분야에 머물러 있을 뿐 교학 현장에는 거의 적용되

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대중국어에서 화제문 형식이 차지하는 지위를 연

구한 하나의 예로, 申小龙이 현대중국어 문학작품 <井>에 대해서 조사하

여 얻은 결과를 보면 화제문이 전체 문장의 49.6%를 차지한다29)고 한다. 

고로 학자들은 의사소통 이론에 따른 ‘언어수행(Linguistic Performance)’에 

대한 연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외국어 교학 방법에 실질적으로 적

29) 남궁양석(2008), “앞의 책”,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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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각 저서별 부사 내 ‘也’의 분포상황이 일관되지 못한 점을 일종의 

교학유도에 의한 오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사의 하위분

류는 그 의미에 따라 재분류가 되고 있는데, 부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부사 

자체가 나타내는 어법의미와 부사 사용 시의 화용의미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볼 때 마땅히 어떤 부사가 어떠한 문맥에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떠

한 문맥에는 사용될 수 없는지 까지를 모두 살펴야만 그 부사의 의미가 

제대로 파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30). 그러나 <표 1>의 상황을 근거하여 

볼 때 현재 ‘也’와 관련된 의미가 효과적으로 정리되어 전달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특히 학습자들의 작문자료에서 찾기 힘든 어기와 

관련된 용법은 대부분 화용 방면의 문제로 인식하여 기존의 의미나 형식

에 근거하여 하위분류를 논한 교재에서는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학습

자의 목표어 이해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 회피 현상에 일조를 할 

수도 있다. 어쨌든 교학 현장에서 동일 품사의 내부 분류에 일관성이 없다

면 교육과 학습의 효율은 떨어질 것이다. 

<표 1> 각 저서별 부사 하위분류 내 ‘也’의 분포상황

现代汉语八百词 1980 범위 HSK语法等级大纲 1996 빈도

朱德熙 1982 범위, 시간 张谊生 2001 중복, 관련

刘月华 1983 중복ㆍ빈도 汉语言专业教学大纲 2002 범위

现代汉语教程 1994 관련 李泉 2004 어기, 관련

卢福波 1996 중복ㆍ빈도 汉语虚词15讲 2007 범위, 빈도

30) “所谓研究虚词的意义，具体说，就是既要研究虚词本身所表示的语法意义，又要

研究虚词使用的语用意义。”; 陆俭明，汉语虚词研究，�现代汉语语法研究教程�, 
北京，北京大学出版社，2005,　p.19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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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오는 말

우리는 한국인 학습자들의 어순오류 문장 가운데 가장 많은 오류항목으

로 조사된 부사 ‘也’의 어순을 살펴보았다. 먼저 오류 문장을 통사 구조에 

따라 주어 앞에 다른 성분이 있는 경우; 주어 성분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 

다항부사어문인 경우; 주술술어문인 경우; 기타 구조가 복잡한 서술문인 

경우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원인을 밝혔다. 그리고 중국어가 

화제형 언어라는 면에서 ‘화제-평언’, ‘구정보(기지정보)-신정보(미지정보)’

의 객관어순을 따르는 것이 인지적으로 자연스러운 원리라는 화용적 이론

에 입각하여 부사 ‘也’의 어순은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성분들 자체의 복

잡한 통사구조와 문장 성분들 사이의 의미에 관계하는 내재적인 긴밀도, 

그리고 문장의 의미중점, 즉 신정보의 위치 등의 요소에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본고의 연구결과는 비록 미미하지만 한국인 학습자의 오류를 해결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더 많은 선후배 연구자들이 중국어

를 학습하는 한국인의 중간 언어를 체계화하는 작업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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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我们一般认为副词“也”在句子中的位置相对来说是比较固定的，简单来

讲，它位於 “主语之後，谓语动词之前”。但学习者们在实际语言環境中想要

正确的使用“也”也并非易事。因为在实质交流中所使用的句子绝非仅由如此

简单的语法结構所構成。

对此，本文以既存的相关研究为基礎，挑出≪HSK动态作文语料库≫中

所收录的韩国汉语学习者们和副词“也”相关的语序偏误，对造成其偏误的制

约因素进行了定性以及定量的分析。结果我们发现并认为语法因素, 即構成

文章的每个句子自身的语法结構；语义因素, 即句子成分之间的内在紧密程度

；以及语用因素, 即“也”字文其新信息的位置等问题都会对“也”的使用产生一

定影响。由此，我们确定它们都是制约“也”在句中所处位置的决定性因素。

亦即，我们通过研究发现了韩国学习者产生偏误的原因，同时也促进了

只强调既存静态语法因素教学的改善。除此之外，在实际教学过程中因韩语

中具有“类同”意义的助词“-도”而导致的母语否定转移现象以及现代汉语相关

教材中副词自身的下位分类等也都是不容忽视的问题。

주제어：副词 ‘也’, 语序偏误, 语序决定因素, 新信息，母语否定转移, 副词

下位分类




